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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사적 접근으로 본 음악교사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Formation and Change of Identity of 

Music Teacher from a Life-History Approach

이 현 수*17)

Hyunsu Lee

초록 본 연구는 음악교사의 음악체험을 통해 음악교사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애사적 연구 방식을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 두 명을 심층면담하였

다. 연구결과 음악 정체성은 음악 체험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서 변화하며 탈영토화하였다. 음

악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타자, 그리고 음악적 관계맺기가 존

재하였다. 음악교사 개인은 삶 속에서 타자, 그리고 음악적 관계맺기를 통해 음악 정체성-음악가 

정체성-음악교육자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음악교사는 자신의 과거, 현재에 겪은 음악체험을 학

생에게 다시 투영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인 음악교육자 정체성을 완성한다. 

주제어: 정체성, 음악교사 정체성, 외존, 음악적 관계맺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musical identity formation 

and change through music teacher’s musical experience. To this end, a life-history approach was 

chose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study participants. As a result, music 

identity was deterritorialized by changing in time and space where music experience is possible. 

In the growth of a musical identity, there were others who change the self, and musical relationships. 

Music teachers create music identity-musician identity-music educator identity through making 

musical relationships and the others in life. Also completes the identity of a music educator, 

the reason for his existence, by reprojecting past and present music experience to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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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 그 사람

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사람에 대한 정보는 신분이나 속한 공동체, 동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도구, 그리고 그 언어와 도구를 보여주

는 모든 행동들은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Moon & Yim, 2021). 객체적 사실

을 통한 정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일부분을 알게 해준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개

인의 집합인 집단은 상존을 위해 행위와 규범을 담아 개인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요구

한다. 개인은 타인과 구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은 타인이 

모인 사회에서 집단으로부터 특정한 정체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Suh & Lee, 2017, 

p. 7). 이는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교사라는 교육 공동체적 정체성은 예비교사 시기에 

강의, 교생 실습 등의 형태로 교육되고 초임 교사 시기에는 연수, 동료 간으로 이루어

진다(Kim, 2020).

교사로서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체가 된다. 그렇다면 

음악교사 정체성은 무엇인가? 음악이라는 예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음악가와 교육가의 중간자적 존재이다. 따라서 무형적이며 추상적인 음악의 가치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음악교사는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혼동하고 갈등한다(Shin, 2018). 

음악교사 정체성에는 음악을 학생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교수 방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과거적 체험을 포함하며 미래에 대한 교육자적 

지향이 함께 내재한다.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 생성되는 정체성은 말 그대로 한 인간에게 

그러한 정체성이 온전히 발현되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정

체성을 구성하는 주체인 ‘인간’이 형성해 온 배경이 정체성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

은 간과하게 한다.

교사와 음악가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을 하나

로 보고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Shin, 2018). 일찍이 미국

에서는 학교조직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즉 인간 한 사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음악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연구로 자리잡았다(Jung & Jun, 

2014). 생활세계에서 겪었던 어려운 음악학습의 여건을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

으로 삼아 좋은 음악수업을 펼치는 사람들의 사례는 예술, 음악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생애사적 접근으로 본 음악교사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음악교육연구 제50권 3호(2021. 8)  135

인간이라는 주제를 탐구의 영역으로 이끈다(Kim & Yoon, 2018; Moon & Yim, 2021). 

중요한 사실은 음악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과 삶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연구적 필요성이다.

딜타이(W. Dilthey)는 정신, 언어, 믿음, 마음, 예술, 의식, 가치들과 법칙, 계측, 증명, 

실험 방식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을 구분하고 인간 나름의 행위 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변화시키며 세계 내에서 의미화하는 인간 존재의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van Manen, 

1994). 가시적이지 않지만 구성된 체계 속에서 작용하며, 힘을 발휘하는 인간 경험은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체험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의식하고 그 의식은 드러

난다(van Manen, 1994). 한 개인의 음악에 대한 체험의 형식을 탐구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음악교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본질을 찾는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정체성은 외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문제 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의 의식 차원에 발생하는 변화와 관계가 깊다(Roh, 

2018). 음악교사 정체성의 이해를 위하여 음악교사라는 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은 더 깊은 의미를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악교사의 정체성 

탐구를 위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높지 않다.

음악교사 정체성의 구성 주체인 인간의 음악 경험은 정체성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교사가 겪은 음악 체험의 생애사적 흐름에서 음악 정체성의 

형성과 성장 및 변화의 과정을 고찰하여 음악교사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음악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교사의 음악적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는가? 

셋째, 음악 교사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사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 즉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 1950)이 

출간한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에서 처음 제시한 이래 심리학

자,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화인류학, 교육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현수

136  음악교육연구 제50권 3호(2021. 8)

사용되고 있다(Suh & Lee, 2017). 수많은 분야에서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확정적인 개념을 말하기는 어렵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

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을 통한 자신의 의미 규정하는 일이다(Jung,, 2000; Park, 2008).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

가? 그것은 내가 보여지는 방식이자 내가 겪은 이야기의 완성이다. 현재의 내가 있기

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응집성 있게 엮어 나갈 때 나, 즉 한 인간의 정체성은 

녹아 있게 된다(Moon, 2019).

인간이 현재의 세계와 과거의 삶에서 소통하고, 의미화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끝없

이 질문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은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끈다(Park, 2012).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조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의 신념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은 형성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려는 성격은 정체성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은 타인이 자기를 

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해주기를 바라는가와 관련이 있다. 음악예술 분야의 정체

성은 다른 정체성과는 구별된다. 김한미(Kim, 2009)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학자 또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민하고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점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성을 사회에 보여주고 확인받는 ‘낙인의 과정’ 

속에 있다. 예술가는 공식적인 루트나 문서를 통해 직업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받는 

것보다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에 대한 실제

적 인정의 조건은 예술활동의 실천이 된다(Jung & Choi, 2008). 예술활동의 실천은 

처해진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음악교사는 음악예술을 발현하기 위한 

개인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의 불일치에 의한 갈등을 겪는다(Choi, 2011).

이에 반해 교사 정체성은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누구

인지, 교사로서 사회적 위치는 어디인지 정의하는 바에 의해 규정된다(Shin, 2018). 

예비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의 활동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줄 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Han, 2012). 이것은 음악교과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예비 음악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함께 하며 학생들이 음악을 애호하는 모

습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른튼(Thornton)은 음악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예술을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전문가적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고 주장

한다(Han, 2018에서 재인용).

음악교사 정체성은 교사-학생, 음악가-교사-개인의 영역들이 만능 음악가, 학생 중

심 교사, 연주자, 내용 중심 교사와 같은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Kim, 2020). 루셀(Russel)도 이러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음악교사 정체성이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하나의 직업, 즉 일처럼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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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음악가-교사와 다른 세계와의 만남으로 본다

(Russel, 2012).

이와는 별개로 음악이 각 나라의 역사나 사회에 따라 다른 맥락과 특색을 가지고 긴 

세월을 지나면서 만들어 낸 역사성은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전수되

면서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인간-음악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도 한

다(Lee, 2000). 달리 말하면, 음악은 인간을 통해 연결되는 문화 전수 형태로 변형 발전

되었기 때문에 음악-인간-문화는 음악 정체성 구성의 떼어낼 수 없는 요체라는 것이다.

음악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세계는 음악가 세계, 음악교사 세계, 그 외 사회적 

집단의 연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음악교사는 교사와 음악가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자

신이 위치한 공간의 사람들에 의한 심리적 요인과 주위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hin, 2018). 이러한 논거들을 종합하면 음악교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교사라는 직

업적 정체성과 음악가적 정체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애사적 접근

음악교사 정체성은 음악을 담당하는 교사라는 인간이 드러내는 배경적 특수성1)을 

기반으로 한다. 배경적 특수성을 주 연구로 삼을 때 연구 참여자의 사례가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에 집중하여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음악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 수행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참여자의 경험 속에 녹아 있는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구하는 생애사적 접근 방

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2)

생애사적 접근 방식은 생애 속에 담겨 있는 사회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문제 

답하는 방식을 취하며3) 생애사에서 개인의 생애는 공적기록이 된다. 생애사 연구는 

삶의 이야기에서 전경이 되는 긴 시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Jeon, 2021). 음악교

1) 특수성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연구 사례의 고찰을 

통해 그것을 학문의 세계에서 공유해 나가면서 그 보편성에 조심스레 다가가려는 태도를 취한다(Jeon, 

2021, p. 43).

2) 생애사는 개인의 일생에 대한 공적 기록이다. 개인의 체험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가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따라서 생애사에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가 

서술적으로 다루어진다(Cho, 2016, p. 127). 생애사적 연구 방식은 인류학이나 교육학, 사회학, 인문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 계열의 주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학회지에 등재되어 있다. 

3) 본 연구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취하였을 때, 정체성을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정체성은 개인의 개별성을 판단하는 방식의 형태이나, 공동체나 집단도 그에 맞게 소속된 정체성이 존재한

다. 규정된 정체성이 개인과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이 충돌로 

인한 문제는 사회의 번영과 지속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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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정체성은 한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전체에서 드러난다. 생애사는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간의 교섭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시간성을 기초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체성이 아닌 ‘음악교사’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음악교

사 정체성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인간 

존재와 동반하여 거론되며, 정체성 또는 음악교사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사

의 정체성을 묶거나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독특한 단일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체험을 풍부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Lee, 2018).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여자의 전 생애에 대한 구술에서 

연구에 필요한 논점을 추적하는 분석방식을 가진다(Min, Choi, & Kim, 2017). 따라서 

생애사적 연구 접근은 교육학, 사회학,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 두루 사용되어 왔다.

생애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는 주자료와 보조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주자료는 

구술을 전사한 텍스트 자료이며, 보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소장품, 자서전, 전기, 

편지, 일기, 메모, 사진이다(Min, Kim, & Jung, 2015). 본 연구에서는 주자료인 생애 

구술을 주자료로 사용하였고,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 메모, 영상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생애사적 연구 방식을 선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첫째, 정체성

이란 추상적인 연구 주제를 단일 사례로 접근하여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쌓은 경험을 통해 음악 정체성의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셋째, 음악교육 연구의 방법적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A교사

첫 번째 연구 참여자는 만 43세의 여성 중등 음악교사인 A교사이다. 1998년 사범대

학에 입학하여 2002년 졸업하고, 그해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음악 교사가 되었다. A교

사는 18년 정도의 학교 현장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근무 중간 2년의 휴직과 1년의 

육아 휴직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참여자는 총 7개의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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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중 합주부가 없었던 3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모두 합주부를 담당했다. 2021년 현재도 합주부를 담당하고 있다. 

2) B교사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만 38세의 초등학교교사인 B교사이다. 2003년에 초등교육

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2008년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2009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

여 초등교사가 되었다. 같은 해에 첫 발령을 받고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B교사의 

근무경력은 14년이며, 두 군데의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이중 첫 번째 근무한 학교에서 

7년을, 두 번째 근무한 학교에서 6년을 근무하고 있다.

A교사와 B교사가 자란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배려로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다는 점, 둘째, 

연주자의 길을 가다가 음악교사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점, 셋째, 풍부한 연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교사가 이러한 배경이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인 교수신념을 강하게 구성함과 동시에 음악교사 정체성

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음악교사 정체성의 본질적 

연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절차 

1) 자료 수집 및 기간

자료 수집은 두 교사가 낼 수 있는 개인적 여유 시간에 맞춰 각각 다른 시간, 다른 

날짜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A교사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4)까지 일곱 차

례에 걸쳐 단독으로 만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심층 면담을 집중적으

로 수행하였고, 2021년에는 수집된 자료에 필요한 면담을 부수적으로 하고 코딩 및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B교사의 경우, 2020년 2월말부터 2021년 4월까지 다

섯 차례에 걸쳐 연구 참여자와 단독으로 만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학교나 자택 인근의 카페에서 진행했다.

4) 2020년에는 면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1년에는 필요한 면담을 부수적으로 진행하며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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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구성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구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질문을 생애-음악 정체성-음악교사 정체성-수업으로 분류하고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Classification
Question

Specific Questions Comprehensive question (subcategories)

 Life
- Please share about the first time you 

encountered music and how you felt.

- Can you tell me about your life?

- Does anyone in your family have a 

career in music?

Musical 

identity

- Do you have colleagues or teachers who 

consider you a musician at school?

- Which do you think you are, an educator 

or a musician?

- What do you feel when you play music?

Music teacher 

identity

- What kind of job do you think a music 

teacher is?

- Tell us what you feel rewarding about 

teaching students.

- Is there anything you're trying to teach 

that doesn't come true in the field?

- Have you thought about the statu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ociety?

- Have you ever thought of a job other 

than a music teacher?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other 

subject teacher and a music teacher?

- What do you think of this job now that 

you're working as a music teacher?

Class

- Do you like children? Have you liked 

your kids since you became a music 

teacher?

- How do you conduct music classes?

- What are your difficulties as a teacher 

in class?

- Do you have your own way to get 

students immersed in music in class?

<Table 1> List of questions asked to teacher A and teacher B

해당 질문을 비롯한 텍스트 자료들은 전영국(Jun, 2017)의 자유로운 주제적 1차 면

담,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 면담인 2차 면담, 보완 내용의 후속 질문을 담은 3차 면담

의 질문 구조와 전영국, 배성아, 이현주(Jun, Bae, & Lee, 2013)의 정보 탐색적 면담

(Interviewing for information)과 주관적 요소를 탐색하는 면담(Interviewing for feeling), 

반 매넌(van Manen, 1990)의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지난 과거의 한 현상이나 사건에 

초점을 잡은 인간 체험의 회고 방식(Choi, 2018, p. 7에서 재인용)을 참고하여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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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2명에게 작성된 연구물에 대한 검토를 

시행⋅완료하였다.

3) 심층성

생애사적 면담의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쇼스탁(Schostak, 2006)과 전가일이 주

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다. 양가 선택적, 단답형, 판단이 담긴 질문, 평가

가 들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보를 캐내기 위한 취조의 방식을 지양하고 열린 

대화의 과정을 지향하였다. 참여자의 구술을 중요시하면서 깊은 경험을 끌어내기 위

해 노력하였다(Jun, 2021, pp. 179-191에서 재인용). 또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이면서 내면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라포(Rapport)를 만들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면담 횟수의 간격을 조절하며 진행하였다.

3. 한계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 집중하여 연구 참여자가 겪은 환경과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년과 교과급이 다른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

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첫째, 많은 환경과 삶의 표본을 수집하여 보편화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정된 참여

자들이 가진 생애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주목하여 드러내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따

라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드러난 정체성이 모든 음악교사에게 해당된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 둘째, 전사자료는 교사들의 구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 면담이나 

교실 수업 관찰은 배제하였다.5)

Ⅳ. 학령기 정체성 형성과 성장6)

연구 참여자인 A교사와 B교사는 둘 모두 가족 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고 비교

적 어린 시기에 음악을 접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교사는 음악수업이 학

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 

5) Covid 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최소한 접촉인원만으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6)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학령기 정체성은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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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아... 내가 힘들 때 음악을 들었지’ 이렇게 음악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음악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나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주는...

B교사: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음악을 느끼고... 생애에 할 수 있는 음악의 범

위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계속 음악이 있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두 교사는 학생의 삶과 음악이 동반하며 즐거움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음악교과

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업철학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철학을 형성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음악과 함께 살아온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음악 정체성의 발견과 형성

1) 유년기: 소질 발견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과정이다(Shim, 2018). 아래는 A교사와 B교

사가 기본적으로 가진 성격이 음악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자료 1>

A교사: 내가 엄청 소극적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말을 시키면 울었어. 

(중략) 집에 와서 오빠가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

데 따라 친 거지. 나는 내가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쳐서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피아노 밑에 있는데 선생님하고 오빠한테 뭐

라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대로 직접 내가 배우지 않지만 무슨 말인 

줄 알겠는 거지. 바로 피아노가 쳐지는 거지. 내가 천재구나. (그래서) 피아

노를 치게 된 거지. 

B교사: 적극적이었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요구해서 받아내는 내고 그랬

어요. 적극적이고 치밀했어요. 아버지는 성악을 너무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기타 연주를 하시고 항상 (음악으로) 사시던... 전축이라는 게 막 엄청 비싼 

그 시절에 아버지가 집에 전축을 사주신 거예요. ‘태교가 중요하다’ 이 생

각을 그 당시에 하셔서 음악을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정말 음악을 노출을 많이 (하게) 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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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은 두 교사가 음악과 최초로 만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어떤 활동에도 

소극적이었던 유년기 A교사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런데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학교 주최의 피아노 발표회7)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원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B교사는 부모에 의해 음악에 노출된 환경

에서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후 더 공격적으로 음악을 

배우려 들었다.

정체성은 타인의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Jung & Choi, 

2018). 아무런 음악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최초로 음악을 경험하고 그 음악과 자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정체성은 한 개인이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고 결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2) 초등학교: 소질 발현

발견된 음악적 소질은 환경 조건에서 변화한다. A교사는 들은 음을 바로 피아노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 다른 악기까지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워 나간다.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시간에 노래를 하던 B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발탁되어 작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료 2>

A교사: 발표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단소를 부르든 리코더를 부르든 항상 나가

서 했었으니까. 잘 했었어요. 이해가 빠르니까.

B교사: 제가 노래를 재미있어서 막 부르면 “B야 나와서 노래해 봐” 앞에 나와서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러다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학

교에서 방과후로 작곡선생님을 모셔올 거다. 작곡을 해보면 좋겠다.” 그때

만 해도 방과후가 많지 않았는데 “B 니가 들어가서 배워라 비용은 학교에

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저를 작곡반에 넣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반

주를 먼저 시작했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코드 쓰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연구를...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스스

로. 그러면서 ‘이 코드를 쓰면 더 신비로운 소리가 나네.’8) 

남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A교사는 피아노에서 다른 

7) A교사는 면담 과정에서 발표회는 연습한 피아노곡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8) 구술과정에서 B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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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배움에 참여하며 자신을 ‘음악 잘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외향적이

며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B교사의 음악성은 담임교사의 눈에 띠어 가창에서 ‘작

곡’수업을 따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두 교사의 음악성은 악기에서 다른 악기로 전이

되며 발현된다. 발견된 소질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행위의 변화를 스스로 유도하게 

한다. 이는 이전에 알고 있던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에 의해 발생된다(Lee & Bae, 

2016). 발견된 소질은 음악적 행위 실천을 이끌어 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타인을 통해 다른 음악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2. 음악 정체성의 성장과 소외

1) 중학교: 음악에 의한 존재감 

음악적 소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A교사와 B교사는 ‘음악하기’를 통해 주어진 

환경을 음악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타인 앞에서 강하게 드러낸다.

<자료 3>

A교사: 기본적으로 자신감의 근원이 하하.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되어 있으니까 무

슨 말 하는지 쉽게쉽게 알잖아.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는 거지. 애들이 내가 잘 하는 거를 아니까 나도 

애들한테 나가서 가르쳐준 적도 많고. 항상 음정 하면, 항상 음악에 관계된 

문제는 나한테. (중략) (합창) 반주하면서 그런 다양한 곡들을 접해보고 초

등학교 때 알던 음악적 스펙트럼에서 이게 확 넓어진 거지.

B교사: 중 3때는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 되게 음악성이 있

다. 나보다 음악을 잘한다”9) 그러셨어요. 음악적 지식이란 건 하나도 없었

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B야. 나와서 반주해 봐” 그러면 나와서 반

주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거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주해주고 

이런 걸 했어요. 음악선생님이 저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되게 

경계를 하셨어요. “너무 잘하니까 티내지 마라. 교사보다 잘한다고 하면 우

스워진다.” 약간 이런 취지였어요. 

A교사는 초등학교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합창부에서 

반주를,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도 했다. 오케스트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음악교

9) 합창대회는 1학년과 3학년 시기에 했는데 이때, 음악교사 대신 B교사가 반주를 하면서 합창반의 지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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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신해 음악 지식을 가르치며 “나름 설치고 다니면서”10) 친구들 앞에서 리더 역할

을 하였다. B교사 또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받은 작곡 레슨을 통해 익힌 지식과 특유의 

적극적인 성격으로 음악교사를 대신하여 합창 대회 반주를 하면서 지휘까지 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음악교사한테 B교사의 음악적 잠재력은 그 이상 장려되지 못하였다.11)

개인의 음악 잠재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람의 기본적 기질, 둘째, 지원 

가능한 보호자의 능력, 셋째, 음악적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외적인 전문가 즉, 음악

교사의 지원에 의한 개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Abeles & Custodero, 2017).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첫째와 둘째의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세 번째의 조건은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12) 두 교사를 담당한 음악교사는 이들의 소질을 세심하

게 개발해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런 교사의 태도가 기본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 있

는 배경을 확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A교사, B교사는 이러한 기본적 배경 위에서 ‘음악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를 타인 앞에 ‘음악 좋아하는 자’, ‘음악 잘 하는 자’로 확장한다.

2) 고등학교: 소외된 음악성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사

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고에 의해 형성된 각자의 정체성은 동등한 지평에 서지 

못하고 힘의 균형을 잃을 때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속에 놓일 수 있다(Roh, 2018, p. 

15). 피지배 그룹은 지배 그룹에 예속되며 예속된 그룹의 정체성은 변질되거나 소외된

다. 고등학교 시절 두 교사를 둘러싸고 있던 지배 그룹을 구성하는 ‘힘’은 성적이었다.

<자료 4>

A교사: (고등학교) 삼 년이 진짜 암울했어요. 진짜 자신감 최하. 나는 고등학교 때

는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였어. 그렇다고 나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에 띠어서 예쁨을 받는 것도 아

니었고... (음악활동) 전혀 없지. 완전히 공부만 하는 거지. (내가) 악기 하는 

거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13)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

기 때문에 신경 쓸 애가 아니었던 거지.

10) “ ”는 전사내용에서 나오는 텍스트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11) <자료 3>의 내용과 같이 그 당시 담당 음악교사는 학생이었던 B교사의 음악성과 존재감에 대하여 “경계”

하였다.

12) 두 교사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부모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소질도 있었다. 그러나 전사자료에는 A교사의 음악교사는 음악부서와 학생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B교사의 음악교사는 B교사의 잠재성을 경계하였음이 자료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13) A교사는 중학교 때 시작했던 바이올린 레슨을 고등학교 때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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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고등학교 가면서 사실 음악활동을 전혀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는) 음악선

생님과 교류가 일(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

았고, 노래할 때 (독일가곡) 이히리베 뚜비두비이거 가사를 다 베껴서 부르

고 그랬어요.14) 음악을 떠난 삶을 살았었죠.

성적으로 점철되는 학교생활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A교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B교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음악과 공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15) 음악교사와 수업에서 조차 교류가 없었던 이유는 입시에 근거한 

형식적 음악수업 때문이었다. 입시의 초점은 성적이었고 성적이라는 잣대 이외의 것

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이들의 음악성은 소외되었다.

V. 성인기 정체성 변화

대학교 시절과 이후에 나타나는 두 교사의 정체성은 학교 음악활동과 개인레슨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범대학과 초등교육학과 진학이라는 표면적 목표로 이동한다. 

그 이면에는 ‘연주가’가 되고자 하는 음악가 정체성이 투영되어 있다. 음악가 정체성

을 형성하고 있는 두 교사는 학교와 사회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해 음악교육자 정체성

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음악가 정체성

1) 대학: 음악성의 재분출

A교사와 B교사가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힘에 

의해 교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A교사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쳐 사범대학으로, B교사는 피아노를 기반으로 뮤지션의 꿈을 가졌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교육대학으로 진로를 선회하게 되었다.

14) 당시 면담의 문맥상 B교사에게 고등학교 음악수업은 감흥과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B교사의 경우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공부와 음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면담 

결과 B교사의 진로 선택에는 부친이 공부를 하라는 집요한 설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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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A교사: 나는 뭐냐 하면 나는 고등학교 때 학교 애들이 나한테 선생하라고 하면 나

는 절대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거든.16) (대학교 와서) 그냥 우

리끼리 현악 앙상블도 만들고. (중략) 다섯 시에 일어나서 연습실 잡으러 

갔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연습실에 먼저 오는 사람이 연습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유리하잖아. (학교) 기숙사 사니까.

B교사: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다 반대를 하셨죠. 아버지가 정말로 간절하게 

선생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안정적이다” 너가 살아갈 시대는 애기 놓고 

키우려면 공무원이 최고의 시대다. 음악의 길은 너무 힘들다. 취미로 음악

을 잘 하는 게 제일 좋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 끝에 그때 

다 접은 거예요. (중략) 대학교 때 서울 음악 연합 ABC 코러스라는 되게 

큰 음악집단이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이 활동은 계속했죠. 

정체성은 내면적 자아의 존재방식에 관여하면서 진정성으로 표현된다. 진정성은 

내면적 정체성의 발현방식으로 외재적 차원을 초월한다(Roh, 2018, p. 47). 이러한 방

식으로 정체성은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드러낸다. 고유성의 분출은 내면에서 외면으

로, 공간과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대학 입시를 겪고도 

꾸준히 원하는 음악활동을 하며 제한된 환경에서 내면적 정체성을 발현할 공간을 

찾아낸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환경을 찾고 그 환경에서 음악함을 즐긴다.

2) 예비 교사: 이중적 태도

한재영(Han, 2012)에 따르면,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 대학에 온 학생들은 대

부분 자신들의 미래를 교사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한다. 교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청렴하고 모범적 태도가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한다. 그러나 두 교사는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 6>

A교사: 아무래도 사범대이다 보니 자격증은 어차피 나오는 거고 선생도 해볼 수 있

다고 하니까 뭐 한번 시험 삼아 쳐봐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17)

16) 자료에 의하면, A교사는 목표로 한 몇 개의 음악대학교 입시를 2년째 모두 떨어진 상태였다. 모친은 

몰래 사범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A교사는 그 해 사범대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A교사는 

사범대학에 진학하였다.

17) 전사자료에 의하면, A교사는 4학년 2학기 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공부를 하면서 학교 정기 연주회 협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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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그때는 듣고 카피18)하는 것도 즉석에서 바로바로 곡 들려주면 다 되고 이

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시절. 진짜 너무 좋고 그랬는데 (ABC 음악집단에) 

“생각대로 티(T), 맥도날드” 이런 것 광고성 음악가, 그냥 내로라하는 이런 

선배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야, 너 음악 한번 해 봐라.” 그래

서 광고 음악도 옆에 껴서 하고, 반주같은 것도 그때부터 뮤지컬로 제작해

서 창작한 곡으로 또는 편곡한 곡으로 무대를 올리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이

런 큰 무대를 제대로. 거기서 더 배우고 그랬더라면 확 더 발전했을 수 있

었을 텐데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요.19)

학생의 입학 목적과 학교의 교육목표가 다르더라도 수업, 교과 등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서 초기 설정된 목표는 변화의 여지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음악

활동에서 형성된 음악가 정체성이 임용고시를 치르는 시기까지도 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료 <자료 6>에서 알 수 있듯이 A교사와 B교사는 음악가로서 좋아하는 음악활동

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도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쳐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연계

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이 속에서 타협된다(Lee, 2015, p. 299). 학교는 이들이 처한 

교사임용이라는 지배적 상황이다. 어린 시기부터 체험된 활동으로써 이들 정체성의 

핵심이 된 음악은 ‘자기’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구성하고 있다. 형성된 내적 정체성이 

외적인 학교가 주는 조건과 맞물리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이중적 

형태로 표면화된다. 이러한 태도를 역으로 보면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된다.

2. 음악교육자 정체성

1) 초임 교사: 혼란과 공허

교사가 된다는 것은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으며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용 후 두 교사가 직면한 체감적 

변화는 이전만큼 하기 어려운 음악활동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이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18) ‘카피(copy)’는 전문적인 뮤지션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와 가까운 의미는 ‘Transcription’ 즉, 음악을 

듣고 바로 악보화하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9) 전사자료에 의하면, B교사는 임용과 관계없이 음악집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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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

A교사: (임용에 합격해서) 학교를 갔는데 물론 어깨에 (힘) 이 이렇게 들어가긴 했

지만 많이 낯설더라고. 그리고 바이올린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휴

직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휴직사유를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휴

직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없더라구요. 

B교사: (임용된 후에)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소방관도 쿠팡직원도 

있었고 이런 분들과 음악팀을 꾸렸어요. 그게 잘 돼서 인천시에서 하는 음

악행사를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송도에서 페스티발 하면 앞에서 축하연

주 같은 거 하고, (음악)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무대가 너무 재미있고 그

땐 그랬었죠. 대학교 때부터 이 활동을 첫째 애가 두세 살까지 ABC 코러스

랑 계속했죠. (그런데)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사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식과 실제 사이의 괴리로 인해 정체성에 큰 혼란

을 느낀다(Ryu & Lee, 2015). 전문직 특히, 예술계에 종사할수록 느끼는 혼란의 크기도 

크다(Kim, 2009).

A교사의 경우, 이전에 하던 음악 단체활동 및 무대활동에서 매일 하던 바이올린연

주에 제약이 생기자 휴직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B교사는 임용 후 학교 일과 육아까지 

병행하면서는 “너무 재미”있던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는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은 음악활동의 공허함과 대비되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

게 유지되고 있던 A교사와 B교사의 음악가 정체성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혼란스러

워 하게 된다.

2) 중견 교사: 능동적 실현

A교사와 B교사는 임용 후 늘 해왔던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가적 정체성을 발현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를 자기와 다른 존재들이 다른 상황을 펼치

는 곳으로 보고 자신을 ‘차이-존재’로 여기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이는 한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 간에 대조되는 차이로 인한 분리에 의하여 정신적인 자기 

분열 혹은 자기 배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Roh, 2015, p. 8).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아래 자료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 물리적 공간 이동

A교사는 악기를 연주하며 표현되는 자신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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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A교사는 

<자료 8>과 같은 선택을 한다.

<자료 8>

A교사: 각 학교에 유명한 합주부도 주로 악기 전공한 선생들이 안 했어.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드니까. 그래서 PJH 선생님이 바다중학교를 일으켜 세워놓으

니까 나는 음악에 대한 목마름으로 힘들 걸 생각도 안 하고 물은 거지.20) 

단순히 내 욕구 때문에 물은 거지. 해소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식으로 표

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공간 이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음악가 정체성의 주체인 A교사가 가진 

음악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방법으로 작용한다. A교사는 음악교사들이 근무

하기를 꺼려하는 ‘합주부 있는 학교’에 자원하였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바다중학교”

에서는 교사 업무도 하면서 전공인 바이올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활동이 가

능한 ‘합주부 있는 학교’로의 물리적 공간이동은 신분이 바뀐 A교사가 교사라는 직업

적 혼란에서 벗어나 교내에서 음악가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은 A교

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체성인 ‘음악’ 정체성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교사’ 정체

성이 학교 공간에서 학생에게 ‘음악-가르침’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자발적 음악 공연 및 업무

한편, B교사는 직접적인 음악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학교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 행사, 공연을 도맡아 처리한다.

<자료 9>

B교사: 아이들 연주하고 발표하는 거 이런 일의 3분의 2는 제가 해왔어요. 학교 

예술 행사관련 일에는 다 제가 들어 있으니까 예술가로는 보는 거죠. 

B교사는 담당 업무와 별개로 공연, 발표와 같은 음악과 관련된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학교 근무자들로 하여금 B교사가 교사이면서도 “예술가”로 여겨지게 

한다.21) 음악관련 업무는 B교사가 동료들로 하여금 ‘음악가’로 보이는 행위 형식이 

20) A교사는 그 지역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몇 안 되는 기악전공교사였다. 음악교사들의 사이에서 합주부가 

있는 학교는 합당한 보수 없이, 암묵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꺼리는 문화가 있다. 

21) 실제로 주변인들이 B교사를 예술가로 보는지는 알 수 없으나 B교사 자신은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예술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 인식은 상호적 관계에서 발생되므로 여기서는 B교사가 예술가로 자신을 

인식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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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시에 B교사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실현하는 형식이 된다.

(3) 교사-학생으로의 음악 정체성 투영

두 교사는 주어진 환경을 자기 개별성에 맞게 구성하며 음악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간다. 그 방법은 아래 자료와 같이 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자료 10>

A교사: 우리가 음악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업에 찌들려 있는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인데. (중략) 음악에서 굳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고 하기보다 음악 그대로 받아드리는 게 필요할 때 ‘아... 내가 힘들 때 음악

을 들었지’ 이렇게 음악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 

주는. (중략) 합주부 아닌 애들도 실제로 “오보에 그거 있잖아” 그러면 실제

로 들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는 애들의 와서 불어줄 수도 있

고, 악기에 대한 이해도나 자기네들도 (합주부) 연주회를 보기 때문에 음악

에 대한 접근도도 아주 높지. 바이올린이 뭔지, 비올라, 첼로 “그거 있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 악기 설명이나 음색 설명이 그 자리에서 가능하지.

연구자: 학교에 합주부가 있는 게.

A교사: 아주아주 (음악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료 10>은 A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신념이 교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A교사는 음악이 성적과 같은 경쟁에 몰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

적 어려움으로 힘든 삶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

다.22) 음악적 위안은 음악의 감상을 넘어 실제적 악기 체험으로 다가간다. 기악전공

으로 다른 악기와 어울려 연주해온 A교사의 삶은 학생들에게 직접 악기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악수업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 11>

B교사: 반드시 기능을 넓히는 수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들이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음악을 느끼고 그런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내가 생애

에 할 수 있는 음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2) 심층면담 과정에서 A교사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음악수업은 어렵지 않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고 기억에 

남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음악수업의 도입이나 전개 부분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음악, 매체, 미디어 등을 비유하거나 연결시키고 일상의 경험을 대입시키는 ‘재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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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저희 반 애들은 처음부터 “우리 반 반

가다” 그냥 쉬는 시간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 애들이 부를 수 있게 해 놔

서. (중략) 교실 환경을 음악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요. 저희 반에 건반이 있잖

아요. 항상 있고 그냥 아침에 학교 오면 제가 건반을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저거 뭐야’ 시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건반을 치면서 “현미야 너가 좋

아하는 음악이 뭐야” ‘아무노래’라는 게 있어요. 말하면 그냥 쳐요. 누군가는 

“어!” 그러면서 따라 부르고 그래요. 반에 리코더도 항상 있고 실로폰도 있

고. 공부하다가 “실로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오잖아요. 제가 

실로폰으로 작은 별 편곡한 곡을 싹 나눠줘요.23) “얘들아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갑자기 하는데 하면 재미있고 신기하잖아요. “여기다 이런 걸 

넣어볼까?”, “선생님도 한 번 해봐요.”, “엄마가 섬 그늘에를 이렇게 편곡했

는데 이거 한 번 해볼까?” 알토? 이러면 “제가 해볼게요!” 이래요. 

연구자: 아!

B교사: 화음을 맞추면 뭔가 멋있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다 피아노 반주를 곁들여 

주니까. 그렇게 하면 만족도가 확. 공부하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동요를 가르치거든요. “함께 걸어 좋은 길!” 제가 전주를 딱 치면 

“함께 걸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B교사는 음악이 항상 일상 속에서 향유되며 학생과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기초로 교실에 피아노가 항상 열려 있고, 교실 뒤에 실로폰, 리코

더, 타악기와 같은 각종 악기24)들을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바로 가지고 소리 내어볼 

수 있도록 교실을 꾸민다. 학생들은 악기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일상을 보낸다. 여기에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지휘했던 B교사의 음악 경험은 동요나 기악곡들의 화성을 바꾸

거나 메들리로 연결하여 아이들이 편곡된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 음악에 빠

져들도록 하는 활용재로 쓰인다. B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편곡을 

연습하고 가르치는 자신에 대한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B교사가 전 생애

를 살아오면서 체험한 ‘인간 삶과 공존하며 향유되는 음악’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재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 

삶의 필수 요소인 공기와 같이 학생이 일상에서 음악을 항상 듣고 직접 해보면서 삶의 

한 부분에 자리잡도록 하고자하는 B교사의 교수신념을 전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23) 사진과 영상자료에서 B교사는 ‘작은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곡들을 편곡하여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었다. 악곡의 연습과 연주의 과정에서 B교사는 뒤로 물러선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과 함께 

참여하며 연주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4) 면담 과정에서 B교사는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 공모 신청을 하여 학생들과 함께 음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우리만의 음악하는 교실’을 위해 각종 악기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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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학생 70여명의 오케스트라 합주반으로 전근하여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전체 지휘를 맡아 ‘음악을 가르치는 존재’인 자신을 드러낸다. B교사는 자신이 좋아

하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자발적으로 맡아 처리하면서 학교로부터 ‘교사이자 예술가’

로 인정받는다.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의 삶으로 익혀 체화된 ‘음악하기’를 

학생들에게 ‘음악교육하기’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1. 음악교사 정체성의 재구성

1) 타자, 그리고 음악적 관계맺기

두 교사의 생애에서 음악과의 관계는 ‘가족 구성원’-‘담당 교사’-‘레슨선생’-‘연주

자’-‘음악교사’라는 사람들로 연결된다. 악기를 시작하고, 음악적 소질을 발견하고, 

발견된 소질이 다른 악기로 전이되어 음악성을 발현하는 과정에는 사람의 역할이 

존재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음악 정체성을 발견하고, 형성하고 완성하는 

데에는 자기 아닌 타인 즉 ‘타자’의 영향이 존재하며, ‘타자’에 의한 ‘음악적 관계맺기’

가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목표와 정체성은 유사한 듯 다르다. 두 교사의 목표는 전문 연주자였다. 음악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대학을 가게 되었고 어느 날 돌아보니 음악교사를 준비하는 

길에, 음악교사로 임용된 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의심하지 않고 달려온 연주자의 

길이었지만 불일치가 시작된다.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 하는 시기가 직업을 정하는 

시기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아성찰이 뒤따르기 때문

이다(Moon & Yim, 2021). 목표를 만들고 그것에 다가갈 때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면 목표나 정체성을 

떠나 이질성을 띠게 되고 급기야 정체성을 잃게 된다. 두 교사의 경우는 결정적인 

시기에 자기 아닌 타자의 권유로 정체성이 혼재되었다.

두 교사가 사범대학교와 교육대학교의 공부를 선택하는 길에는 부모라는 타자가 

있었다. 타자의 영향에 의해 이들의 직업은 음악가에서 음악교육자의 삶으로 바뀌었

다. 그러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내기에 이들이 가진 정체성은 연주자와 

음악교육자 사이에 놓였다. 타자의 힘에 의해 권유된 정체성은 자기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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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 이들의 삶은 연주자보다는 가르침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서 이중적 정체

성을 겪는다. 그러나 타자에 의한 정체성은 곧 자기를 찾는 과정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초임교사가 된 후에는 가르쳐야 하는 생활 속에 연주하고 싶은 삶을 꿈꾸는 

이중적 정체성을 겪으며 학교에서 음악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학교에서 A교사는 합주반 바이올린 교사이자 지휘자로, B교사는 음악전담교사로 학

교 음악관련 행사를 도맡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재구성한다. 정체성은 자기 모습이 

타인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타자로부터 전제된 자아가 된다(Sung, 2016). 그러나 타

인에 대한 자신의 동일시에서 더 나아가 타인과 함께 질서를 구축하며 자기실현을 

추구한다(Levinas, 2018). 정체성의 형성은 타자에 의해 투영되어 변화된 자신을 만드

는 과정이다. 자아의 인식과 형성과정은 타자를 보기도 하고, 타자에게서 보게 된 

자기를 자신이 다시 보며, 차이와 유사 관계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해 가는 

것이다(Sung, 2016; 2018).

타인을 통해 자신의 음악성을 발견하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영역을 구축하

는 음악 정체성의 또 다른 과정은 ‘음악적 관계맺기’이다.25) A교사와 B교사는 부모-

학교 음악교사-합창반(오케스트라)학생-대학(앙상블, 음악집단)활동 이라는 관계를 

통해 음악성을 발견하고 성장했다. 반대로 음악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고등학교와 초

임 교사 시기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와 ‘혼란’의 상태

에 놓이게 되었다. 음악성이 촉발되고 자라는 시기와 정체의 시기에 겪는 ‘소외’와 

‘혼란’은 A교사와 B교사 속에 융화되어 음악교육에 대한 신념을 정립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음악교사의 정체성은 끝없는 음악적 관계맺기를 통해 ‘접속’하고 ‘배치’당하

면서 역동하며 견고해진다.

타자에게서 닮고 싶은 점을 발견하고 관계맺기하면서 타자를 동일시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기의 인식과정이다. 자기 인식과정은 자기가 아닌 학교, 사회, 

소규모의 공동체라는 틀에 의해 규정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음악 교사이

자 인간주체인 이들 자신은 이러한 환경을 뚫고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실천하며 즐거움을 느끼며 향유(Jouissance)하는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한다. 타자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자신과 함께 응하면서 ‘내재성’이 형성되고 ‘주체성’으로 이행하

는 것이다(Levinas, 2018). ‘음악적 관계맺기’는 음악의 향유라는 즐거움 얻게 하고 이

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투영하려는 행위주체성26)을 만들어 낸다.

25) 관계맺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가일(Jeon, 2013)을 참고.

26) 행위에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행위가 있지만 타의에 의해 조종되는 행위도 있다. 여기에 관해서

는 전가일(Jeon, 2021)의 p. 239와 Hamlyn(2010)의 pp. 279-29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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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목

음악 정체성은 이동하면서 확고해지며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교사는 대학교

에서 정체성 발현을 위해 음악할 연주자를 찾아 이동한다. 교사가 되어서는 자신을 위해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한다. B교사는 대학교를 재학 중에 

음악 관련 단체에서 전문가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음악 경험을 즐긴다. 교사 

임용 후에는 음악과 관련된 공연, 업무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학교 음악

관련 일은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한다.

이들의 생애에서 음악활동은 ‘집’-‘학교’-‘합주부’-‘음악집단’-‘근무지(학교)’로 이동

한다. 처음에는 피아노라는 평범한 악기로 시작하여 A교사는 리코더, 바이올린으로, 

B교사는 피아노로 시작해 창작과 편곡을 주로 하는 뮤지컬로 옮겨간다.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악기와 배움, 공간과 사람을 찾아 이동하면서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음악 영역을 경험하고 소화하며 음악에 대한 정체성을 넓혀간다. 이는 공간을 이동하

는 유목성을 드러낸다.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P. F. Guattari)에 의하면, 유목은 

자신만의 사유와 가치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며, 지금의 자리에서 자유하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탈영토화하는 것이다(Huh, 2013, p. 12에서 재인용). 이들은 존재 

이유인 음악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부합하는 새로운 영토를 찾아 유목한다. 유목은 

개인의 음악체험을 따라 주름처럼 선명해진다.

또한 두 교사가 음악을 하기 어려웠던 힘든 시기는 음악이 위안을 줄 수 있는 출구

로, 일상과 함께 즐겨야 한다는 음악교육신념과 관계한다. 신념은 음악교육철학을 구

성하는 힘으로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공유된다. 음악적 행위로 수행할 수 있는 

추동력은 유목을 통해 음악을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는 ‘수동’의 구조에서 자신의 음악

을 공간에서 실현하는 ‘능동’의 구조로 순환되며 음악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실행한다.

두 교사의 학령기와 성인기 초반에는 음악교사보다는 연주인이 되고자하는 열망이 

더 강했다. 가르쳐야 하는 삶과 연주하고 싶은 삶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겪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향유하는 음악을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발현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이 초기에 형성한 음악 정체성은 음악가 정체성으로 옮겨간다. 

자신들이 이룩한 음악가 정체성을 현장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영하는 방식으로 

유목하며 존재의미를 재규정한다.

3) 공동-내-존재

낭시(J. L. Nancy)의 ‘공동-내-존재’라는 개념은 음악 정체성의 발견과 성장, 음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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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 정체성의 이동과 학생에게로의 투영과정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도록 한다. 공동-

내-존재는 보이지 않는 나와 타인의 관계로 인간 주체 사이의 모든 소통의 발원점이

다(Park, 2015).

음악을 통해 자기를 보이는 주체인 ‘자기’는 타인에 의해 형성되며, 인식의 변화를 

이끈다. 음악을 구성하는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는 속해 

있는 공간에서 개입을 받고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침투한다. ‘외존

(ex-position)’은 ‘자기’가 타인이라는 바깥으로 열려 있고 그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Park, 2015). 음악성은 ‘공동-내-존재’인 인간이 ‘외존’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음악적 관계는 물리적인 시간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른 관계, 심지어는 

죽음에 의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진다. 두 교사가 초임교사가 되면서 이

들의 음악적 관계는 단절되었고 학교교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이들의 정체성을 나

타낼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개인이 향해 있는 타인에 의한 유한, 다시 말해 

제약으로 인해 정체성은 의의(Sense)에 이르게 된다(Park, 2015). 음악 교사의 정체성은 

외존 즉, 타인과 음악적 관계맺기에 의해 생성되고 음악적 관계를 떠나 음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배치되는 유한성에서 음악적 자기를 발현하는 ‘공동-내-존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로 사회적 규범에 요구되

는 음악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질적 주체인 인간이 오랜 시간동안 해온 음악 경험

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의식을 가지

고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사 정체성은 음악교사가 한 개인이 살아온 삶의 체험에서 음악적 소질을 

발견하고 좋아하면서 시작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악 정체성은 음악가 정체성으

로, 음악교육자 정체성으로 재규정된다.

음악 정체성은 음악 체험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성장한다. 개인의 음악

적 소질은 음악 정체성으로 ‘타인’에게 발견되고 ‘음악적 관계맺기’를 통해 성장한다. 

한 인간의 음악 정체성에서 타인은 동일시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다가 그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신이 변화되는 존재로 탈바꿈한다. 음악적 관계맺기는 유한한 환경

에서 외존하고 타인과 함께 어우러지며 인간 주체 사이의 음악적 소통의 발원점인 

‘공동-내-존재’ 속에서 실천된다.

음악 교육자 정체성은 견고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며 유목한다. 음악교

사가 되는 개인의 순수 음악 체험은 수동적 경험에서 능동적인 형식으로 체험되고 

새로운 타인에게 다시 투영되는 순환을 거듭하며 음악 교사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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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사의 정체성은 이제껏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음악교사를 넘어 음악교사라

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긴 시간동안 형성되고 완성된다. 개별성과 주체성을 

가진 음악교사 정체성의 사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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